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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job stress and to introduce a model of job stress at 
the shipbuilding industr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ipbuilding works. Background: Shipbuilding works consist 
of grinding, painting, interior works, welding, and assembling and using heavy equipment in narrow space or work at outside 
or at high and dangerous places. The working environments aggravate the stress to the workers. Methods: Studies of job 
stress in industries including shipbuilding industries were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jobs of shipbuilding were 
analyzed to find causes of job stress. Results: A model was constructed based upon these findings and reviews. Conclusions: 
Job stress of shipbuilding workers are very high and thus job and working conditions need to be improved to attenuate the 
level of job stress of shipbuilding workers. Applications: This model can be used to identify the highly stressed workers and 
sources of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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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970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

날과 같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초반에는 섬

유산업에 기반한 봉제산업을 비롯한 경공업 위주의 산업에

서 1980년도에 이르러서는 중공업 분야로까지 발전은 계

속 지속되어 왔고 1990년도에 이르러서는 반도체 분야에까

지 우리나라의 발전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발전에는 작업자

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업은 거의 불모지에서 세계 1위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

다. 초기의 열악했던 작업여건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

은 작업자들이 업무량, 책임감, 역할 갈등, 대인간 갈등 등

과 같은 많은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Kim and Bae, 

2006). 

근심과 스트레스는 뇌에서 나오는 "10번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위와 장 운동이 떨어지고 식욕 감퇴와 불면을 가져

다 준다. 이외에도 직무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병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의 생산성 저

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

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장에서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사업주의 책임으로 개정되었지만 

현재는 운동이나 뇌심혈관계 질병의 정기적인 검진 정도의 

대처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직

무스트레스에 관해 설명하고 조선업과 직무스트레스의 인과 

관계를 토의하고 유사한 업종의 직무스트레스 연구를 이용

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2. Characteristics of Shipbuilding Works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08년 기준으로 134,865

명으로 1999년을 기준으로 88% 이상 증가하여 전체 산업 

증가율 대비 8배를 상회함으로써 가장 큰 증가율을 차지하

였다. 조선업은 제철, 기계, 화학 등 여러 산업으로부터 기자

재를 받아 가공 혹은 조립하는 종합적이고 규모가 큰 조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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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여 표준화가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작업공정이 다양하고 작업 특성상 빈번한 작업장 이동

과 설비의 설치 해체 작업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잠재로 위험

성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상당수의 작업이 개방

된 실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날씨나 기후의 영향

을 많이 받는다(Kim, 2011). Figure 1에서 Kim(2011)은 

조선업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위험요소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스트레스의 정도

가 더 높을 수 있다.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 혼자서 하는 작업

이 많고 철물과 중량물을 다루므로 작업에 대한 강도가 크며, 

위험한 지역을 포함한 빈번한 작업장 이동,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작업대가 아닌 바닥이나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로 적합하지 않은 작업자세와 작업의 복잡성, 구조물의 

위험성 등과 같은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Hong, 2011).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선업은 전체 제조업 중 산업재해 발

생률이 높은 업종이다. 위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천인률은 전체 제조업의 천인률 보다 약 1.2배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산업의 천인률 보다는 약 1.9배 높게 

나타났다(KOSHA, 2008). 이에 정부에서는 2002년 "조

선업 차등 관리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5년에는 관계전

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위해 

"Safe Ship Program" 안전한 조선소 조성 제도를 실시하였

다(KOSHIPA, 2007).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조선업에서의 

사고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경감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며 사고의 대한 부담과 작업의 특수성

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현장은 타 산업 현장과 달리 주문과 작업의 

특성상 주 5일제 근무와 달리 정기적인 공휴일과 휴가가 보

장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를 일으키고 중대사고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러므로 이와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스

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직무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스트레스는 종업원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조선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으므로 스트

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3. Job Stress 

미국 NIOSH(국립 산업안전 보건연구원)은 "직무스트레

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

고 정의하였다(NIOSH, 1999; Jung et al., 2008).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무스트레스 측정지침

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란 "작업과 관련하여 생체에 가해지

는 정신적·육체적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물

학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이라고 직무스트레스 요인(Job 

stressor)을 정의하면서 표현하였다(KOSHA, 2006). 두 정

의를 보면 직무스트레스는 주변환경의 요구와 개인의 능력

이 맞지 않거나, 개인적 요구와 기대를 환경이 맞추지 못하

였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높은 작업

부하, 긴 작업시간, 의사결정의 부족뿐 아니라 작업공간의 

부족, 소음, 조명과 같은 위험한 환경조건, 기타 인간공학적

인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Kim and Bae, 2006).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혈압상승, 대인관계 장애, 수

면장애, 업무능력 저하 등의 반응이 나타나고, 이러한 반응

들이 뇌심혈관계 질환인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편두통,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고(Han et al., 2003), 

정신 질환을 일으키는데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 질환

은 모든 작업 관련성 질환의 1/3을 차지한다고 한다(HSE, 

1999).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걱정을 많이 하게 하여 불면에 

이르게 하는데 잠을 자기 위하여 수면제를 사용하면 위장 활

동이 위축되어 식욕이 떨어져서 체력이 떨어지게 되어 스트

레스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24조 5항을 개정

하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을 제정하였다. 종사자의 개인 또는 

직장에서의 부서 및 회사 전체의 집단적 스트레스 요인의 수

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를 평

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OSHA, 

2006). 

 

Figure 1. The hazardous factors in shipbuilding industry 
(Ki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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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Karasek's job strain model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잘 알려진 것은 

Karasek의 직무스트레스 모델(Karasek, 1990)이다. 이 모

델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적 인지 대신 업무 자체의 특징에 의

해 스트레스 긴장이 발생한다고 간주한다. 이 모델은 우리나

라에 1991년대 중반부터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소개되었고,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Karasek 모델에 기초

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측정 설문지인 직무 특성 설문지

(Job Content Questionnaire - JCQ)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Karasek의 직업성 긴장 모형은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

른 어떤 스트레스 모델보다 직무스트레스 연구에 많은 기여

를 했다. 특히,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심혈관계 질환(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심근경색 등)이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발생

에 관한 관계를 찾는데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모델의 타당

성 검증에 많은 기여를 했다(Sun et al., 2010). 또한 이 모

델은 직무스트레스가 노동자들의 알코올 중독과 흡연, 약물

복용, 맥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도 많이 연구되었다. 

Karasek 직업성 긴장 모형에는 두 가지 개념, 즉 직무 

자율성과 직무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직무 자율성은 직무 구

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이 노동 과정에서의 결

정권과 직무가 근로자들의 기술 개발과 창의성을 요구하고 

촉진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직무요구는 해당 직

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신적인 각성과 긴장 정도

이다. 직무스트레스 모델은 Figure 2와 같이 직무 자율성

(job control)과 직무요구도(job demand)를 두 축으로 한 

4개의 스트레스 집단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직무 자율성이 높

으면서 직무요구도가 높은 집단을 능동적 집단, 그와 반대인 

집단을 수동적 집단, 직무 자율성은 낮으나 직무요구도가 높

은 집단을 고긴장 집단, 그 반대되는 집단을 저긴장 집단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이 모델은 사회적 관계가 주는 영향력이 직접적으로는 반

영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Bosma et al.(1998)은 직무

상의 특징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비판을 받았으나 작업환경

상의 물리적요인 및 조직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직무요구 

대 통제 모델로 확장하여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려 하였다. 

3.2 Korean occupational scale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가 개발되었는데 모두 4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측정하

고자 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

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 등 8개 영역이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는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각에 대해 1-2-3-4점

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문항은 1-2-3-4점을 그대로 두었고, 점

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 

문항은 4-3-2-1로 재 코딩하여 개별 문항을 평가한다

(Sun et al., 2010). 이와 관련하여 지침이 제정되었는데

(KOSHA code H-42-2006, KOSHA, 2006) 이 지침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는 직

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참고 값이 남녀 각각 문

항 별로 제시되고 있다(KOSHA, 2006). 

3.3 A job stress model of NIOSH 

이외에도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모델은 수많은 연구에 의

해 제시되었다. NIOSH에서의 직무스트레스 모델에서는 작

업요구, 조직적인 측면의 요인, 육체적인 요인과 같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의 대처능력이나 훈련과 같은 개인적

인 요인과 경제상황과 가정생활과 같은 비작업적 요인과 이

러한 상황을 견디게 하는 주위의 지원과 지지와 결합하여 

그 결과로 심리, 생리, 행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이런 

반응의 결과로 고혈압,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이나 뇌심혈

관계 질환 등으로 이르게 된다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직장 내 대인관

계, 작업환경뿐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들과 복

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른 스트레스 요인의 한 요인

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조직, 환경에 의한 직

무스트레스 요인뿐 아니라 부부 갈등 등과 같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Job demand  

High Low strain group Active group Job 

Low Passive group High strain group Latitude 

Figure 2. Karasek's job stra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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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views of Domestic Studies of 
Job Stress in Industries 

최근에 들어와서 국내에서도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 유통업 종사자, 

고 신뢰도 산업종사자, 요양 보호사, 유치원 교사, 여성 사무

직, 조선업 종사자, 사회 복지사, 지하철 기관사, 항공 정비 

근로자 등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

레스 수준과 요인의 특성이 제시되고 있다(Jung and Kim, 

2006; Lee, 1984; Songet al., 2007; Yoon and Park, 2008). 

본 연구에서는 조선업에 응용될 수 있거나 중공업과 같이 

유사한 작업상황인 경우를 선택하여 논의하였다. 

Kim and Bae(2006)는 김유창과 배창호는 중공업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파악과 직무스트레스의 근골격계 질

환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는데 중공업체

의 업무 부서를 Karasek 모델의 4개의 스트레스 집단으로 

Figure 3과 같이 나타내었다. 수동적 집단에는 중기 생산팀, 

중기생산 관리팀, 능동적 집단에는 플랜트 생산팀, 공무팀, 

저긴장 집단에는 중기품질 관리팀, 플랜트 기술팀, 그리고 

고긴장 집단에는 의장 생산팀, 중형제품 생산팀으로 분류하

였다. 생산량이 적고 대부분 용접 작업인 중기 생산팀과 중

기생산 관리팀은 수동적 집단에 속했으며, 작업자세가 나쁘

고 생산량이 비교적 많은 의장 생산팀과 중형제품 생산팀은 

고긴장 집단에 속하였다. 

이 연구는 사업장의 부서를 Karasek 모델에 의한 집단으

로 분류하여 부서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

고 있다. 의장생산팀과 같은 고긴장 집단은 업무량이 많고 

부자연스런 작업자세가 많아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장에

서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으며, 업무량을 조절하여 직무요구도를 줄여주고 책임

감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을 높여주는 대책을 요구하였다, 특

히 중기 생산팀과 같은 수동적 집단은 작업자에게 작업을 조

절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여 자율성을 높여주고 업무도 

더 많이 부여하여 활기찬 작업장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고 제시하고 있다. 

Lee and Chun(2009)은 자동차 산업에서의 직무스트레

스와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Lee and Chun, 

2009). 자동차 생산직 남성 작업자 473명을 Karasek의 

Demand-control model을 적용하여 Job Content Ques- 

tionnaire(JCQ) 설문응답을 바탕으로 네 집단으로 구분하

였고, 근골격계 질환은 NIOSH 기준을 이용하여 두 집단으

로 나누었다. 이 연구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무스트레스

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집단의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이 높아

지는 경향을 알아내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고긴장 

집단에서 저긴장 집단이나 수동적 집단, 능동적 집단에서보

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 et al.(2002)은 Karasek의 Demand-Control model

과 Siegrist의 Effort Reward Imbalance(ERI) model의 

두 가지 모형을 원유 정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1,157명

을 대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Karasek의 JCQ는 직무재량, 

직무요구, 사회적지지, 직무안정성 등의 하부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ERI는 노력 및 보상의 하부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력과 보상의 비가 최종 지표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두 가지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두 설문을 시

행하고 그 하부척도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과 어떠한 척도가 가장 연관성이 큰

지를 조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JCQ와 ERI로 측정되는 두 가지 모형은 모

두 직무스트레스가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어 주며 개념적으로 상호보완적

인 역할을 하고,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을 때(노력-보상 불

균형)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사회적 지지와 

직무재량이 클 때 정신적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

었다. 또한 신체적 건강에는 직무불안정과 보상이 가장 중요

하다고 보고하였다. 

Kim and Kim(2008)은 지하철 작업자의 작업능력과 직

무스트레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능력지수와 JCQ를 

실시하였는데 역무와 기관사 분야는 고긴장 집단이 많았고 

차량 정비에서는 능동적 집단, 설비와 용역 분야에서는 저긴

장 집단 비율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고긴장 집단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질병자가 많

았다고 보고하였다. Jung et al.(2008)은 한국형 직무스트레

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지하철 기관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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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하철 기관사의 직무스트

레스가 물리적 환경, 직무 자율성, 관계 갈등, 직무불안정성, 

조직 체계 영역에 유해도가 높았고 직무요구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 영역의 유해도는 낮았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5. Job Stress at Shipbuilding Industry 

5.1 Reviews of studies of job stress at shipbuilding 

industry 

조선업에서도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ho et al.(2002)은 한국의 조선업 근로자들에서 직무스트

레스와 건강위험행동들의 군집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7,300명의 조선업 남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직무스트레스, 건

강위험행동,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스트레

스가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스트레스가 더 높은 집단이 건

강위험행동을 더 하였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경향성

은 작업조건에서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작업자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Kim et al.(2004)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1,059명의 남성

노동자들을 분석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하여 근골격

계 증상유무, 사회인구학적 변수, 직무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육체적 작업강도, 노동조건의 변화를 평가하

였다. 이 연구의 결과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 노동조건의 변화, 육체적 작업강도와 

같은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높은 직무요구도, 하청·외

주화와 비정규직의 도입과 같은 유연화의 증가 및 상대적 노

동강도의 강화가 근골격계 유병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

인임을 확인하였다. 

Lee and Chang(2011)은 조선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

스와 작업능력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한국인 직무스트레

스 측정평가'를 이용하고 작업능력 평가는 핀란드 내의 고령 

작업자의 작업능력 평가 및 관리를 목적으로 50대 이상의 

고령 작업자들에 대한 수년간의 역학조사를 기초로 1994년 

FIOH(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를 사용

하였다. 조선업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작업능력을 평가하

기 위한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50~54세에서 가장 높

았지만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다시 감소하였고, 1년 이하

의 근속년수에서 가장 낮았지만 2~5년의 근속년수에서 급

격히 상승하였다. 그리고 현장직에 비해서 관리직의 직무스

트레스가 낮았으며, 육체적 작업에 비해서 정신적 작업의 직

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

구에서는 소음, 분진, 진동 등 작업환경적인 물리적인 요소

에 의해서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연구와 심리적인 만

족감등의 정신적인 요소에 의해서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는 것을 알았으며 관계 갈등 및 직무불안정의 요인이 직무스

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환경적인 물

리적인 요소보다는 작업자의 심리적 요소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 A model of job stress in shipbuilding industry 

Figure 4는 본 연구진이 고안한 조선업에서의 직무스트레

스 모델이다. 조선업은 논의된 바와 같이 고소 작업과 중량

물 취급 작업, 유해위험 작업 외에도 코끼리 체인블럭이나 

호이스트를 이용하거나 무거운 해머를 사용하여 철판을 맞

추거나 펴는 작업과 같은 과부하 작업과 나쁜 자세의 작업

이 많다. 이러한 작업들은 신체의 부담이 많으므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이에 따라 일정에 쫓기게 되어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거의 밀폐된 선박 내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은데 이중의 많은 부분이 1인 작업인 경우가 많아 정신적

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빛이 차단되므

로 시간 개념이 없게 되어 적당한 간격으로 휴식이나 식사

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이런 작업

을 이 모델에서는 고독 작업이라 칭하였다. 

조선사들이 대부분 중공업과 비슷하게 해양 플랜트 팀이 

있으므로 중공업의 경우(Kim and Bae, 2006)와 유사하게 

직무스트레스 집단이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단 위의 조선업

의 직무스트레스 모델에서 본 바와 같이 도장팀을 비롯한 고

소 작업을 하는 팀과 고독 작업을 하는 팀이 많으므로 중공

Figure 4. A job stress model of shipbuild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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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다 고긴장 집단에 속하는 작업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 작업은 거의 대부분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서 정신

적 부담이 많고 대개의 경우 개인 작업이므로 작업 중간에 

대화를 할 수 잇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할 수 있지 

못하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게 된다. 유해위험도 같은 

맥락으로 정신적 부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델에서 보

이는 직무스트레스 발생 요인을 찾아 부서나 개인의 직무스

트레스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직무스트레스에 의

하여 정신적 질병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작업에는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가 신체적 능

력이나 정신적 능력보다 적은 경우에는 직무스트레스가 질

환이나 생산력 저하 등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모

델을 바탕으로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

가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 

6. Conclusions and Discussions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선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스트레스의 정도

가 더 높을 수 있다.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 혼자서 하는 작

업이 많고 철물과 중량물을 다루므로 작업에 대한 강도가 

크며, 위험한 지역을 포함한 빈번한 작업장 이동,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작업대가 아닌 바닥이나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로 적합하지 않은 작업자세와 작업의 복잡성, 구조

물의 위험성 등과 같은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외국에

서는 조기퇴직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숙련 작업자가 계속 근무하게 하려면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Pattani et al., 2001). 

첫째, 사업장에서의 작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관리방법이 

정해져야 한다.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우

선 작업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요인을 제거하거나 경감하

는 것이 중요하다. 과부하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독감이나 

위험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분리되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작업을 하는 한 생길 수 있는 것이

라는 인식을 갖고 항시적인 대처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활

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행 초기에는 사내 업무 메

일 시스템 및 전화를 통한 익명 상담창구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직무스트레스는 일반 질병과 같이 발병 후에 치료를 

하는 것 보다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경우

에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활동, 흡연, 비만, 음주를 줄이는 

캠페인이나 정기검진 시에 의사의 문진으로 해결하려는 경

향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 직무자체에 분석과 개선을 병행하

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순환 작업을 통하여 다른 작업 

환경에 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직무스트레스는 작업 외에도 가정에서 주는 스트레

스와 결합하여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동료 작업자들의 지지와 후원이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경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작업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선박의 품질과 생산성에 영향

을 많이 주므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영진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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